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2주년 추모식

추 모 사

  ￭ 일시 : 2022년 5월 6일(금) 오후 2:30

  ￭ 장소 : 서울 국립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광  복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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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모 사

  오늘,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2주년의 

뜻 깊은 날을 맞아 향기 진동하는 말씀 한마디를 

음미해 봅니다. 

 “사람 인(人)자가 왜 서로 버티는 형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로 버티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버티고, 조직된 단체와 단체가 

서로 버티고, 2천만이 서로 버티고 버티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중앙학교 교감 시절, 제자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호소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제강점기는 물론,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새겨들어야 할 

보석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서로 의지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인이 세우는 민립대학 기성회 

활동과 우리 땅에서 나는 물자와 제품을 활용

하자는 물산장려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셨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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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문맹자 구제를 위한 농촌 계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분도 바로 선생님이셨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한 정국에서도 임시정부의 

‘절대 봉대론’을 주장하신 선생님께서는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언론활동을 통한 실력양성을 

주창하신 참 언론인이셨습니다. 

  우리민족은 미완의 광복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대립하면서 분단의 모진 세월을 

견뎌 왔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민족동질감을 회복

하여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며,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찍이 민족의 단합을 역설하신 선생님이시어! 

  오리무중의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 조국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조성되어 이 땅의 주인인 

한민족이 세계인과 더불어 영구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2. 5. 6

광복회장 직무대행 허  현


